
여러분이  쓴  이야기

사랑으로 괴롭힘에 맞서요

제 이름은 마틸다이고, 제 조국은 칠레예요. 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이후로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 곱슬머리, 눈동자 색, 눈썹, 심지어 피부색까지도 비웃었어요. 

제가 못생기고 이상하다고, 심지어는 남들과는 다른 겉모습 때문에 제가 가난한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제가 괴롭힘을 당해도 웃는 얼굴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언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제 잘못이 아니며, 다르다는 건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서로 다른 식물, 장소, 사람과 같이 여러 종류의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그걸 배운 이후로 저는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엄마가 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저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줘요. 

저는 상황을 멈추려고 노력해요. 한번은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반 

친구에게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르다는 이유로 나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라고도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더는 저를 놀리지 않았고, 이제는 저랑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괴롭힘에 맞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사랑으로 괴롭힘에 맞서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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